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덕밸리 벤처기업들이 향후 해외시장

진출시 중국으로 가장 많이 진출하고

싶어하는것으로나타났다.

덕밸리벤처기업을 상으로11월1일부터20

일까지실시한‘ 덕밸리기업들의아시아시장진

출현황’에 한 설문조사 결과 102개 기업중

31.5%(62개)가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다.

중국 다음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는 일본이 차

지했다. 

21.3%(42개)의 기업들이 일본진출을 희망하고

있었으며 뒤를 이어 싱가폴(8.6%)과 만(8.1%),

홍콩(7.1%), 말레이시아(6.1%), 베트남(5.6%) 등의

순으로집계됐다.

특히업종별진출선호도를보면정보통신(IT) 업

체들과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중국보다 일본 진출

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.

덕밸리 IT기업들의 46.8%(29개)가 일본시장 진

출을희망하고있었으며, 이어33.9%(21개)의기업들

이거 한중국시장에발을내딛길희망했다. 나머지

는 홍콩(4.8%), 말레이시아(4.8%), 베트남(3.2%), 싱

가폴(3.2%) 순이다.

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들 역시 55.6%(10개)의

기업이 진출하고 싶은 국가로 일본을 꼽았으며,

27.8%(5개)의기업들이중국진출을선호했다.

반면, 기계제조 및 나노환경 전문 벤처기업들은 일

본보다중국진출을희망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. 

이분야75%의기업들이중국시장개척을위해중

국에 진출하길 원했으며 25%만이 일본시장 진출을

고려하고있다.

한편 덕밸리 벤처기업들은 해외시장을 돌파할

때‘기술이전’(28.5%)과‘문화차이’(28.5%)로 인해

가장많이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.

메신저와전화기능을통합한업무용메신저가출시됐다.

덕밸리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지란지교소프트( 표 오치 )는 지능망 서비스 개발업체인 헤리트( 표 한미

숙)와 공동으로 자사의 메신저 솔루션 쿨메신저에 전화망 연동 서비스를 통합한‘쿨 메신저 4.0’을 출시했다고

밝혔다.

이번에 출시된‘쿨메신저 4.0’은 텍스트 메시지를 음성으로 변환해 부재중이나 오프라인 상황에 상관없이 메

시지를여러사람에게전달할수있는‘메신저콜’기능을제공한다.

이 제품은 음성녹음을 통한 공지 및 메시지가 가능하며 1:1 이나 1:다수 전화걸기도 일일이 전화번호를 누르

지않고클릭콜을통해간편하게걸수있다.

사용자는 KT 전화망을 그 로 이용하기에 추가 비용이 없고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다.

지란지교소프트는 연말까지 메신저 콜을 개통하면 고객에겐‘쿨 메신저4.0’을 50%의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

이벤트를실시할예정이다.

한편쿨메신저는국내최초의업무용메신저로현재1700여개학교와200여개기업에공급돼있다. 


